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 25:40

“너희가 여기 내 형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

고”(마 25:40하).

준비물 :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가 그려진 그림.

원하면 동전이 조금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이나 현금 일정액(꼭 6만 7천원이 아니어도 됨).

짤랑!짤랑!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어린이들의 대답을 듣는다)

예, 맞았어요. 돼지 저금통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주옥이는 저금통을 어느

새 가득채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 저금통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무엇을 하겠어요? 일단 우리 한번 얼마

나 되는지 뜯어서 세어볼까요? 자, 같이 셉니다. 백원, 2백원, 천원, 만원, 2만원, 3만원, 4

만원, 6만원. 그리고 7천원이 더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예, 6만 7천원입니다. 그럼, 이걸

로 무엇을 할까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듣는다. 아마도 아이들은 영광의 레이서 운동화나 

책, 인형, 컴퓨터 게임기 등을 산다고 하든지 저금을 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들을 다 들은 뒤 곧바로 다음 이야기로 들어간다.)

이제, 주옥이는 무엇을 할까 알아맞춰 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저히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님이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지치지도 

않았어요. 배고픈 것도 잊었구요. 그런데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사

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염려하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예수

님께 가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어서 이 사람들을 마을로 내려보내 먹을 것을 사먹게 합

시다. 이제 곧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어이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2

백 데나리온은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우리에게 먹이라는 말씀일까?” 제자들은 무척 답답했

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가진 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다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잔디밭에 앉은 사람

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

게 먹게 되었어요. 남자만 세어봐도 오천 명이나 먹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아예 셀 

수도 없었지요. 그리고 또 떡 다섯 개와 물고기두 마리로 모두 배불리 먹고서 남은 음식이 

열두 광주리가 되었어요.

이제 주옥이도 오랫동안 모아온 6만 7천원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했대요. 이디오피아의 굶주



린 어린아이들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아마 그 사랑의 돈은 예수님께서 물고

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일으킨 것과 같은 기적을 낳을 거예요.

(설교자는 오늘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를 낭독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마친다.)


